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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산림청, 대추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

□ 산림청은 태풍,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

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작물인 감, 밤나무에 이어 대추 품목에 대해서도 농

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함.

o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며, 가입기준은 대추를 1000㎡ 이상 경

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함.

o 보상 재해 범위는 태풍, 우박, 호우, 강풍, 한해, 냉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

는 피해와 조수해, 화재에 대해 보상하고 보험가입액의 70%를 보장함.

o 보험 판매기간은 ’10.4.1~4.30까지로 하며, 보험기간 적용은 햇가지 발아기부터 수

확기까지임.

□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추 생산지역인 충북 보은, 경북 경산, 경남 

밀양 등 3개 시·군으로 전체 생산액의 55%를 차지하고 있음.

o 향후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

게 되며,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%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부담이 

크게 줄어들게 됨.

o 가입절차는 해당 지역 농협 등에 가입안내를 거쳐 가입신청 후, 현지확인(농지원장 작성 

등),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를 수납하고 보험 증권을 발급하면 됨.

□ 산림청 관계자는 “최근 말린 대추 외에 간식용 생대추의 수요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대

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”며, “이번 대추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면 자연재해로 

인한 대추 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여 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힘.

o 국내에서는 현재 전국 7천 200여 농가가 2만8천ha에서 대추를 재배하고 있으며, 2008년 

생산액은 약 675억원에 달함.

(산림청, 농작물재해보험 ‘대추’ 시범사업 추진,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, 4/9)


